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하나님의 작정(Decrees)과 예정(Predestination)
[하나님의 작정]

“1.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요, 피조물의 뜻을 거스리는 분도 아니며, 제 2원인으로서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시는 분이시다.”
“2.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상황을 예상하고 계신다. 그러나 미래 또는 장차 일어날 그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장)

[하나님의 예정]

“3.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딤전5:21’ 마25:34, 46; 롬9:23; 엡1:5-6),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마25:41; 롬9:22; 잠16:4)

4.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딤후2:19; 요6:37-39, 10:14-16, 27-29, 3:18; 롬8:30; 딤후1:9; 살전5:9)

5.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엡1:4,9,11; 롬8:30; 딤후1:9; 살전5:9)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된 것이며(롬9:11,13,16; 엡1:4,9),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엡1:6,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면서, 그 복음 전파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예정론을 복음 전파를 위한 신학적이며 실제적 근거로 믿고, 가르치고, 사용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 생각하거나 혹은 전념할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예정론이란 주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복음 전파와 예정론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대로인가? 이것은 그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영 벌로 이미 예정하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인가? 어차피 때가 되면 예정된 사람은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않은 사람은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복음 전파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예정론이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정론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일부는 영 벌로 예정되었다. …”
[“… By predestination we mean the eternal decree of God, by which he determined with himself whatever he wishes to happen with regard to every man. All are not created on equal terms, but some are preordained to eternal life, others to eternal damnation; and accordingly, as each has been created for one or another of these ends, we say that he has been predestined to life or death.”]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I, 21-25.)

[칼빈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3, 21, 7), 영 벌은 전적으로 인간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되어진 것(3, 24)임을 강조함.]

(1)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구속이 일부의 인간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은혜 주심에 있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일부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제한 속죄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진술한 대로 그 숫자는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음을 기억하자. 또한 하나님의 제한된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음을 기억하자.]

(2) 예정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 (엡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딤후1:9, “영원한 때 전부터 …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 이 예정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서 계획되었지만 실제적인 적용 이전까지는 예정된 자 안에 내적인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엡2:3, “우리도 …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 그러므로 은혜의 적용 이전에는 예정은 예정된 자 안에 어떤 것도 첨가 하지않으며 오직 예정하는 자 안에만 감추어져 있다. 

(3) 예정이란 인간들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롬9:22-23,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 찌라도”, 살전5: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4) 하나님께서 사물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질서를 홀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결정(destination)이 아닌 예정(predestination)이라고 불린다.

(5) 따라서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최대의 지혜, 자유, 확고함, 불변성 등을 수반한다. 

1) 예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므로 해체될 수 없다. (딤후2:19,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2) 이러한 근거에서 예정된 자의 수 – 몇 명은 구원되고 몇 명은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 즉 누가 구원되는지 – 는 하나님의 예지(foreknowledge)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그가 정한 수단들의 확실성에 의해서도 확고부동하다. (눅10:20,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6) 예정은 대상이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전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정으로 인해 대상이나 목적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예정은 어떠한 원인, 이유, 혹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유래한다. (마11: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다.” 롬9:16, 18,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7) 따라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예정 하심의 원인이 되는 어떤 선행적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도 않고 성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알미니안주의]

1) 한 인간 안의 어떠한 조건도 다른 자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케 할 수는 없다. 예정 안에 내재된 차이는 인간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차이점들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이다.(엡1:5, 9,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 곧 그 기쁘심을 따라.”)

2) 이런 점에서 예정은 일정한 대상을, 일정한 수단에 의해, 일정한 목적에 이르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신적 의지의 행위이다.(엡1: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8)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는 오직 단일한 의지 행동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는 동시적이며 선후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오직 한 번의 작정(예정)이 있었다.

2. 예정의 종류: 선택과 유기(reprobation)

(1) 두 종류의 예정 즉 선택과 유기 혹은 거부가 존재한다.

(2) 선택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나타나도록 예정하는 것이다. (엡1:4-6, “우리를 택하사…우리를 예정하사…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행동은 어떤 사람들의 구원의 영광을 의도하시는 것이다. (살후2:13,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2) 두 번째 행위는 어떤 사람들을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지명하는 것이다. (딤후2:19,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3) 선택의 세 번째 행위는 선택된 자들이 구원의 목적에 명확히 도달하게 하는 수단을 예비하고 지시하는 목적 혹은 의도이다.(요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4)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의지적 행위들에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히 영생의 상속자들을 아신다는 의미에서 확고한 지식이 수반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 받을 자의 이름과 이들을 위해 정해진 선한 것들이 마치 책 안에 기록된 것처럼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라 불리 운다.(시69:28; 계3:5, 13:8)

5)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가지 구원으로의 선택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관련되어 오직 하나의 선택만을 하셨다.(엡1:3-5, “… 그리스도 안에서 …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따라서 모든 선택의 결과들이 그리스도의 파송 이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수단이며,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이다.(요17:6,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기에 the Synod of Dort(1618-1619)에서 결정된 ‘칼빈주의 오대 강령’의 내용 중 일부가 표현된다. 

T: total depravity of sinful human nature,

U: unconditional election,

L: limited atonement, in that Christ died only for the elect,

I: irresistible grace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2) 유기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도록 예정하는 것이다. (롬9:2-23, “만일 하나님이…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4,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1) 유기의 첫번째 행위는 공의를 나타내기를 의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의 파괴가 아니라 합당한 파멸 안에서 현현 하는 신적 공의이다. 

2) 유기의 두 번째 행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현현되는 자들을 지명하는 것이다. 선택된 자들이 사랑에 의해 구원으로 정해졌다면 유기는 대상자들을 그 사랑으로부터 거부하고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유기라고 말할 수 있다.

3) 유기의 세 번째 행위는 공의가 유기된 자 안에서 나타나도록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수단은 죄로의 허용이며 방임이다.(롬9:18; 살후2:11-12, “하나님이 …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3.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알린다

(1) 하나님의 예정 하심은 ‘어떤 확실한 숫자’의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것’(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5-6)과 ‘어떤 확실한 숫자’의 사람들을 유기 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2)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확실한 숫자’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며 오직 예정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부르심의 범위의 확장’의 가능성을 제한 하거나 혹은 반대할 어떠한 근거도 인간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예정 교리를 통해 ‘구원의 원인이며 수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부지런 함과 풍성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8.)

(3) 그러므로 이 예정론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운명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 할 것을 요구하신다.(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롬10:14-15,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엡1:11-13,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